4인4색 전문가 대담 시리즈 「융합의 시대, 예술의 가치를 말하다」

예술, 사회와 소통의 길을 묻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이규석)은 4인4색 전문가 대담 시리즈「융합의 시대, 예술의 가치를 말하다」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박원순(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를 모시고 「예술, 사회와 소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예술의 가치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O 일시 : 2008. 12. 1(월) 3시~5시 
O 장소 : 테이크아웃 드로잉(아르코미술관 1층, 혜화역 2번 출구)

O 주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O 문의 : academy@gokams.o.rk / 02- 745-3045

□ 프로그램 구성
- 1강. 예술, 사회와 소통의 길을 묻다 (대담자 : 박원순 변호사, 사회자 : 추미경) 
대한민국 검사에서 인권변호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희망 제작소까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 변혁을 낮은 곳에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고 보통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성공시킨 사회디자이너 박원순. 그와 함께 이 시대의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호흡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대담자 및 진행자 소개

  : 박원순(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1982년 대구지검 검사를 거쳐 80-90년대 인권변호사로 활동. 참여연대 사무처장(1995-2002),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2003),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2003),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2005),람사총회 홍보대사(2006-현재), 클린콘텐츠운동 자문위원(2008) 등 역임. 한국여성운동상(1998), 심산상(2002), 만해상 실천부분(2006), 막사이사이 public Service 부분(2006), 단재상(2007) 등 수상

[주요 저서] <저작권법 연구>, <NGO-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의 시민운동-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습관 나눔>,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야만시대의 기록 1.2.3> 등  

  : 진행자 : 추미경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참가신청 

- 참 가 비 : 무료 

- 참가방법 : www.gokams.or.kr 에서 각 주제별로 개별 신청
- 신청기간 : 11월 17일(월)~26일(수)까지 (선착순 / 각 70명 정원)  

- 문    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02-745-3045)
※ 11월 28일(금) 오전 중에 대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메일 및 SMS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행사 당일에는 초대장(메일 및 SMS 형태)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